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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박정희가 추진한 경주고도개발사업을 살펴보는 데 

있다. 1971년부터 추진된 경주고도개발사업은 약 125억 원이 투입된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 사적지구에 

대한 발굴조사, 문화재 보수·정화사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었다.1) 박정

희는 어느 대통령보다 적극적으로 경주의 신라 유적지를 보수·복원하였

고, 10년간의 개발을 통해 경주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변모시키고자 

하였다. 비록 1970년대 진행된 박정희의 여러 정책2)에 가려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10·26 사건 직전까지 박정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필생의 사업 중 하나가 바로 경주고도개발사업이다.

전통문화에 대한 박정희의 관심은 5·16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후 18년의 집권 기간 동안 꾸준히 지속되었다. 문화·예술·여론조사·

언론·선전 및 보도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문화공보부가 발족하였고, 

문화재보호법의 제정과 역사인물들에 대한 성역화 사업 등이 추진되었

다. 박정희 시기에 추진된 문화정책, 성역화 사업 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크게 두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문화정책에서 박정희 개인의 역할을 강조한 연구들이다(전재호

1998; 최연식 2005, 2007; 박영택 2005; 권오헌 2010). 이들은 저서와 

연설문을 통해 드러난 박정희의 역사관에 주목하고, 박정희가 관심을 

가졌던 전통문화와 존경했던 역사인물인 이순신(李純信), 세종(世宗), 

신사임당(申師任堂)에 대한 성역화 사업을 연구하였다.

둘째,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다(오

명석 1998; 정갑영 2000; 유상수 2011). 쿠데타를 통한 집권으로 정권의 

정당성이 취약하였기에 정당성을 획득하고 국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계몽·동원하기 위한 부처로 만들어진 문화공보부의 역할3)과 전통문화

유산을 관리·보급하기 위해 제정된 문화재보호법(1962년)과 문화예술

1) 문화공보부,『문화공보 30년』(문화공보부, 1979), 286쪽.

2) 1970년대에 진행된 주요 정책들로 새마을운동(1970년)과 중화학공업화 정책(1973년) 

등이 있다.

3) 유상수, ｢5·16 군사정부의 공보정책: 공보조직의 변천과정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

역사연구회 5·16 군사정부수립 50년 학술회의(한국역사연구회, 2011. 5. 14),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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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법(1972년), 전통문화의 창조·보존·계승을 위한 문화예술중흥 5개

년계획(1974년) 등을 연구하였다. 

그런데 박정희의 전통문화정책에 대한 이 연구들은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박정희의 전통문화정책은 국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정책이며, 국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박정희가 전통문화정책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가 자신의 

체제정당성을 획득하고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셋째, 박정희 개인의 의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된 만큼 박정희가 가지고 

있던 역사관(특히 식민사관)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박정희가 존경했던 

역사인물들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박정희의 역사관을 식민사관에 기반한 부정적인 역사관으로 

단정짓고, 박정희 시기 추진된 성역화 사업 중 이순신, 세종 등 한정된 

인물만을 연구함으로써 1970년대 주체적 민족사관으로 역사관이 전환한 

사실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체적 민족사관에 적합한 역사적 

인물들이 박정희에 의해 복원·재탄생되는 과정이 생략되었다.4)

둘째, 박정희의 전통문화정책과 성역화 사업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인식·수용되고, 그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

는 역사적 인물들과 그들의 행적에 대한 정신교육 강화 및 대중동원, 

그리고 관광5)이라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국민들에게 

주입·변모시키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박정희에 

의해 추진된 경주고도개발사업과 그 일환으로 추진된 신라의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성역화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박정희의 경주개발과 신라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성역화 사업 연구가 

4) 전재호는 박정희의 전통문화정책이 196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1970년대에 변화하였음

을 감지하였으나 그 역시 이순신과 세종이라는 인물만을 다루고 있어 1970년대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포착하진 못하고 있다. 전재호, ｢민족주의와 역사의 

이용: 박정희 체제의 전통문화정책｣,『사회과학연구』7집(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소, 1998).

5) 그동안 관광을 통한 수용의 중요성은 주목받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로 강화도 

전적지에 대한 정화사업과 관광의 결합 과정을 보여준 은정태의 연구(은정태, ｢박정희 

시대 성역화 사업의 추이와 성격｣,『역사문제연구』제15호, 역사문제연구소, 2005)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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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진행되지 않았다.6) 그렇다면 박정희에게는 경주와 신라의 역사가 

어떤 의미이기에 그토록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을 추진했던 것일까?

이 글에서는 첫째, 18년의 집권 기간 동안 박정희의 역사관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변화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신라의 

역사인물들에 대한 박정희의 평가는 어떠했는지 같이 살펴볼 것이다. 

둘째, 1971년에 만들어진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과 당시의 여러 자료를 

통해 박정희의 경주고도개발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찾아볼 것이다. 

셋째, 경주고도개발사업을 통해 박정희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을 통해 수용시켰는지 알아볼 것이다. 

Ⅱ. 박정희의 역사관 변화와 원인

1. 퇴영(退嬰)과 조잡(粗雜)과 침체(沈滯)의 연속사(連續史)

5·16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았을 당시 역사를 바라보는 박정희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대통령이 되고 난 후 자신의 어린 시절에 

관해 남긴 글을 통해 그의 역사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박정희는 어린 시절부터 군인을 동경하였고, 일본인 교육으로 

인해 일본역사에 나오는 위인들을 좋아하였다.7) 또한 정한론(征韓論)을 

주장하며 조선 침략에 앞장섰던 메이지유신의 주역들을 좋아했으며, 

일본 청년장교들이 일으킨 2·26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가 가장 존경한 인물은 단연 이순신이었다. 박정희는 

어릴 적 읽었던 이광수(李光洙)의 소설을 통해8) 이순신을 민족 비극의 

상황에서 민족 저항의 힘을 결집한 영웅이 아닌 자신의 인격적 힘으로 

열등한 민족을 개조하는 영웅이자 조선민족의 고질적 병폐라고 강조한 

당파싸움에 의해 희생된 인물로 인식하였다.9) 이처럼 이순신을 바라본 

6) 박정희와 경주개발 및 신라의 역사적 인물을 주제로 한 연구로 임원현·황오기의 논문

(임원현·황오기, ｢관광개발기본계획｣, �경주대학교 논문집� 7집, 경주대학교, 1995. 

12)과 이주연의 논문(｢전통에 관한 담론 분석: 문화정책과 대통령 담화문을 중심으로｣, 

연세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이 있으며, 정치학에서의 논문은 전무한 상황이다.

7) 박정희, ｢나의 소년시절｣, 《월간조선》, 1984년 5월호, 95쪽.

8)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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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박정희에게 식민사관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정희는 1963년 자신의 이름으로 나온 책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우리의 역사를 ‘퇴영과 조잡과 침체의 연속사’10)로 정의

하였다.

우리의 역사는 자초지종 남에게 밀리고 거기에 기대어 살아온 역사로, 스스로를 

약한 자로 보아버리고 남을 강대한 것으로 보아버리는 비겁하고도 사대적인 사상, 

이 고질, 이 나쁜 유산을 거부하고 뿌리 뽑지 않고서는 자주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으며 …….11)

[…] 모든 악의 창고와 같은 우리의 역사는 차라리 불살라버려야 옳은 것이다. 

우리는 막연한 옛날의 미련이나 허술한 역사의 나이만을 자랑할 수 없고, 대담한 

새 출발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발전은 끝내 방해당할 것이다.12)

물론 이 책을 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쿠데타를 역사적 귀결로 

설명하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다. 박정희는 해방 이후부터 제2공화국까

지의 현대사를 부정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쿠데타에 대한 정당성을 구하고

자 하였다. 그리고 5·16 쿠데타를 통해 시대의 구악을 깨뜨리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이 시기 신라의 역사에 대한 박정희의 평가는 어떠했을까? 

역사 속 신라에 대한 박정희의 평가는 혼재되어 있다. 박정희는 “서구의 

신조이자 가치인 창조, 협동, 애국이 우리의 선조가 지켜온 역사적 유산이

며, 홍익인간과 화랑도 정신에 남아 있다”13)고 말하며 신라의 화랑도 

정신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화랑도 정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는 

다르게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은 당(唐)이라는 외세의 힘에 의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절하하였다. 

식민사관의 영향과 쿠데타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우리의 역사를 

거부의 대상으로 바라봤던 박정희의 역사관은 196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9) 이준식, ｢박정희시대 지배이데올로기의 형성: 역사적 기원을 중심으로｣, 홍석률 외, 

�박정희 시대 연구�(백산서당, 2002), 185�186쪽.

10)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향문사, 1963), 245쪽. 

11) 위의 책, 246쪽.

12) 위의 책, 249�250쪽.

13) 박정희, �민족의 저력�(광명출판사, 1971), 256�2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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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기 시작해 1970년대에 들어 전환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의 역사를 

‘퇴영과 조잡과 침체만이 이어진 역사’로 정의했다면 1970년대 들어서 

박정희는 우리의 민족사를 ‘주체적 민족사관’으로 해석하며 “희망과 기대

로써 우리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14)고 말하였다. 또한 

서구문화의 장점과 한국문화의 단점을 비교하던 차원에서 벗어나15)

이제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이 도입된 외래문화의 

장점을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6) 그렇다면 “불살라버리고 뿌리 뽑아

야 한다”고 했던 우리의 역사를 박정희는 어떤 이유에서 자랑스러워해야 

할 역사로 새로이 보게 된 것일까?

2. 주체적 민족사관으로의 전환

박정희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정렴(金正濂)은 1970년

대 역사관이 변화된 이유를 1960년대의 두 번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의 성공으로 경제개발과 고도성장에 대한 자신감에서 찾고 있다.17)

우리의 전진과 발전을 확고부동하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일각

에 나돌고 있는 자학적 체념을 극복하고 자기의 능력을 새롭게 재발견하며 문화민족

으로서의 긍지를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통 안에 숨어 있는 민족적 지혜와 긍지를 최대한도로 계발하고 민족주의

적 정열과 환희로써 합심하여 전진할 것을 선언했다. 그 후 나(박정희)는 나 

나름대로의 정열과 기대를 가지고 민족문화의 융성을 기약하고 전통을 새롭게 

발전시킬 많은 제도적 조처를 취했다.18)

[…] 민족사를 주체적 사관으로 해석하고 민족의 고난과 역사 속에서 한민족이 

얼마나 끈기 있게 생을 향유해왔는가를 역력히 들추어내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과거와 결합시켜 주체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과업을 책임 있게 성취해갈 힘의 

원천을 발견토록 애썼다. 그리하여 우리의 역사를 희망과 기대로써 긍정적으로 

보는 바탕을 찾아놓았다.19)

14) 박정희, 앞의 책(1971), 270쪽.

15) 박정희, �우리 민족의 나갈 길�(동아출판사, 1962), 88�96쪽.

16) 박정희, 앞의 책(1971), 268쪽.

17) 김정렴,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랜덤하우스중앙, 2006), 525쪽.

18) 박정희, 앞의 책(1971), 269�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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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역시 1960년대를 “장기적인 경제자립의 물적 기반을 구축하고 

전근대 저개발사회에서 근대적 생산사회로 도약을 이룬 성장의 10년”20)

으로 평가하였다. 경제성장은 박정희로 하여금 전통문화를 근대화와 

조화를 맺기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대화 자체를 추진시키는 생산적 

힘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고21), 우리의 문화적 전통이 경제개발을 저해

하는 방해요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프로테스탄티즘이 서구자본주의 

발전에 원동력이 된 것처럼 우리의 전통이 개발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보았다.22)

그러나 경공업 중심의 수출지향 산업화로 1960년대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노동자 계급의 희생이 계속되고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성장이 지속되지 못하였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 1960년대 

후반에 들어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전통적인 사회질서와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국가 중심의 근대적 통합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문화행

정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 시기에 박정희가 ‘제2경제론’을 들고 

나온 것도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23) 여기에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닉슨 독트린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요구, 북한의 대남무력 

도발로 인한 경제·안보 불안이 박정희를 압박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박정희는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에 

의한 3선 개헌안과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한다. 또한 개인보다는 

국가를 위해 희생과 충성하는 국민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위로부터의 교육을 통해 민족주의를 더욱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1970년대 변화된 박정희의 역사관과 정책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이 바로 신라의 통일과 이에 기여한 역사인물에 대한 평가다. 1970년 

19) 위의 책, 270쪽.

20) 위의 책, 144�145쪽.

21) 위의 책, 271쪽.

22) 이 같은 생각에 동의하는 논문으로 이주연의 논문(｢전통에 관한 담론 분석: 문화정책과 

대통령 담화문을 중심으로｣, 연세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이 있다.

23) ‘제2경제론’이라는 용어는 1967년 11월 11일 박충훈(朴忠勳) 경제기획원 장관이 제일 

처음 사용하였고, 박정희가 처음 언급한 것은 1968년 1월 15일의 신년 기자회견에서였

다. 박정희는 증산이나 수출, 건설과 같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제를 ‘제1경제’로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나 마음가짐 등 근대화를 하는 데 철학적인 바탕 또는 기조를 

‘제2경제’라 불렀다. 박정희는 ‘엽전’으로 불리는 체념의식을 없애고 할 수 있다는 자신

감을 불어넣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대통령비서실,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5집(대통령비서실, 1969), 2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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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기자회견에서 박정희는 삼국을 통일한 신라를 “국력이 충실하고 

문화의 전성기를 이룬 시기”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 세종 시절과 

더불어 통일신라의 시기를 조국근대화 작업과 민족중흥의 이념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24) 이제 화랑정신은 홍익인간과 더불어 자주와 민주, 

통일과 평화를 상징하는 우리의 민족정신25)으로까지 격상되기에 이른다. 

박정희는 화랑도가 “인간 수양 면에서 도의 정신으로 인의, 예지, 효제, 

충신의 대도를 체득시켰고, 정치 면에서는 민주정신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여 강직하고 관대하고 과감한 기풍을 길러주었으며, 

군사 면에서는 나면서 죽을 때까지 죽음뿐이라는 딱딱하고 살벌한 것이 

아니라, 우아한 정서를 겸하여 인격의 완성을 목표로 문무겸전(文武兼全)

을 지향하였다”26)고 보았다. 그리고 박정희는 신라의 통일은 화랑도를 

통한 국민적 훈련과 교육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당이라는 외세까지 물리

친 노력과 인고의 결과로 보았다. 

3. 남북한의 체제 경쟁

1970년대 박정희의 주체적 민족사관으로의 변화와 신라의 통일과 

화랑도에 대한 강조에는 역사적 정통성을 획득하기 위한 북한정권과의 

체제 경쟁이 담겨 있다. 박정희는 북한이 민족의 전통 자체를 파괴하는 

세력이며,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이데올로기로 위장하고 있다고 보았

다.27) 반면 북한은 남한 정권을 미제국주의자의 하수인 또는 괴뢰라 

평가하고 자신들의 정권의 정통성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면서 일찍부터 

민족주체성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역사를 김일성과 그 가계를 중심으로 한 혁명역사와 남한의 

국사에 해당하는 일반역사로 나누고 있는데 일반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것이 바로 고대사 부분이다.28) 북한에서는 고대사에 대한 연구가 

24) 대통령비서실,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6집(대통령비서실, 1970), 50�51쪽.

25) 박정희, 앞의 책(1971), 12쪽.

26) 위의 책, 14�15쪽.

27) 위의 책, 267쪽.

28) 혁명역사를 포함한 전체 역사 중 고대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43%이고 일반역사 중 

고대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63%이다. 이영화, ｢북한의 고대사 연구 동향｣, �한국고대사

탐구� 3권(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09. 12),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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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북한정권의 정치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지배했던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현재의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건국되거나 

활동한 고조선, 고구려, 발해에 대한 역사만 가르치고 있다.29)

“나(탈북자)는 여기 와서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 유관순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지. (남한에 와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우리의 역사’라는 

것이 어쩌면 고대사부터 이리도 다른가 싶었어. 북한에서 나는 김유신이 사대주의의 

원조라고 배웠고, 이성계는 부정해야 될 대상이며 3·1 운동은 김일성의 아버지가 

조직한 조선국민회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고 배웠어. 33인 민족대표인가 뭔가 

하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지…… 뿐만 아니야…… 여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이조 왕들의 이름을 다 외우데…… 태정태세 뭐라더라…… 마치 우리가 김일성 

가계사를 줄줄 외우듯이 말이야…… 그런데 이북에서는 왕 이름은 외울 필요가 

없어…… 역사적 정통성도 여기서는 이씨 조선으로 삼았던 것 같은데, 이북에서는 

고구려로부터 정통성을 끌어오려 하지…….”30)

재미있는 사실은 북한에서 1960년대까지는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했었다는 점이다.31)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라를 한반도의 전쟁에 당이라는 외세를 끌어들인 세력으로 비판하며, 

1979년 북한에서 간행된 �조선전사�에서 신라에 의한 통일은 아예 삭제

된다.32) 1970년대 북한에서는 김일성 우상화에 따른 주체의 역사관이 

대두되면서 민족의 자주성을 더욱 강조하였고, 현재 북한지역에 기반을 

둔 과거 세력인 고조선�고구려�발해�고려를 정통성을 가진 역사로 인정

하였다.33)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라에 대한 남북한의 평가는 시기만 

달리할 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비판과 찬양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권의 정통성을 획득하기 위해 민족의 자주를 강조한 점과 자신이 

29) 위의 논문, 190쪽.

30) 정유선, ｢귀순자의 남한사회 적응과정과 일상에서의 실천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1998), 39쪽.

31) 김순자, ｢북한의 전근대 반침략 투쟁사 연구｣, 한국사학사연구회 북한사학사연구반, 

�북한의 역사 만들기: 북한역사학 50년�(푸른역사, 2003), 128쪽.

32) 연갑수, ｢북한의 고중세 정치사 연구｣, 한국사학사연구회 북한사학사연구반, �북한의 

역사 만들기: 북한역사학 50년�(푸른역사, 2003), 161쪽.

33) 위의 논문,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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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존재했던 과거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모습은 

마치 ‘이란성 쌍둥이’를 보는 것과 같다. 우리 민족의 황금시대를 고구려에

서 찾고자 했던 북한34)에 대응하기 위해 박정희는 남한의 역사적 정통성

을 신라역사에서 찾아야만 했다. 신라의 역사와 통일을 강조함으로써 

남한정부만이 자주적인 민족적 정권임을 주장했고35), 그 속에는 박정희 

자신에게 통일의 정통성이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과거 우리 역사를 보면 한국이 신라·백제·고구려 3국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신라가 통일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정립이 되어서 통일이 될 

때까지 약 70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상으로 볼 때 통일이 된 것은 

문무왕 8년 서기로 680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3국 통일을 위해서 신라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서두른 지 120년 만에 통일이 되었다는 

것이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진흥왕 때부터 약 120년간에 화랑도를 만들고 국민들

을 훈련하고 정신 교육을 하고 3국 통일에 대한 대비를 해서 120년 만에 비로소 

통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통일이 될 때에는 신라 단독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당나라의 힘을 빌려가지

고 통일을 했습니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도 당나라 군사가 생각이 달라져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뭉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유신 장군이 지휘하는 

신라의 군대가 당나라 군대와 근 10년 동안 혈전 고투를 해서 당나라 군사를 

쫓아내고 완전히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보더라도 이 통일 문제란 

염원이나 갈망만을 가지고 쉽게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가 

많고 이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며 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36)

남북한의 체제 경쟁은 역사에 대한 해석에 그치지 않고 정권의 적극적

인 지원을 받아 역사유물 발굴 경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신라고분에서 

발굴된 찬란하고 화려한 유물은 박정희에게 통일의 정통성과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공고히 해주는 선전도구가 되었던 것이다.37)

34) 오명석, ｢1960�70년대의 문화정책과 민족문화담론｣, �비교문화연구� 4호(서울대 비교

문화연구소, 1998), 129 �130쪽.

35) 심재권,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 비핵화와 대안적 안보체제�(한울, 1996), 156쪽.

36) 대통령비서실,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9집(대통령비서실, 1973), 47�48쪽.

37) 이우영은 남북한의 문화정책이 공유하는 특성으로 1) 문화정책이 정치, 경제에 예속되

고, 2) 민족문화건설을 문화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이우영,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4, 117�118쪽), 신라와 고구려에서 

역사적 정통성을 찾는 것에서 이 두 가지 특성을 다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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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재 보수·정화 및 성역화 사업 

식민사관에서 주체적 민족사관으로의 전환과 함께 박정희의 문화정책

도 1970년대 들어 변화하였다. 그 첫 번째 특징이 호국선현과 국방유적 

정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 보수·정화사업이다.38)

박정희는 표준영정 및 동상 제작, 기념일 제정, 우표, 화폐 발행 등으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였다.39) 뿐만 아니라 고대의 

유물 발굴을 통한 역사의 복원과 정신수련기관 건립 방법을 통해 ‘새로운 

전통과 역사 만들기’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박정희는 자신의 민족주의와 

반공에 필요한 역사와 인물만을 선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삼국을 통일시

킨 신라와 그 주역들이 강조되었고40), 문화정책과 성역화 사업은 유신체

제로 가면서 더욱 공고화되었다.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그 나라의 국력이 안으로 충실하고 밖으로 뻗어 나가는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는 그 나라에는 찬란한 문화의 꽃이 피고 또는 발전을 

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찬란한 신라의 문화라는 것은 

신라 삼국통일 시대를 전후한 신라가 가장 국력이 충실하고 융성한 그러한 시기에 

우리 신라문화의 전성시대를 이루었고, 또 이조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조국의 근대화 작업이다, 또는 민족중흥이라는 이 

개념 속에는 우리나라의 민족문화의 중흥이라는 그 개념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41)

박정희는 통일신라시대를 우리 역사를 통틀어 국가와 민족이 크게 

38) 문화공보부, 앞의 책, 287쪽; 김정렴은 박정희 재임 당시 보수·정화사업을 추진했던 

유적들을 ① 국난극복의 유적, ② 민족사상 선현유적, ③ 전통문화유적, ④ 6·25 전쟁 

기념유적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김정렴, 앞의 책, 524쪽).

39) 박정희 시기에 진행된 성역화, 복원사업을 다룬 논문으로는 전재호, ｢민족주의와 역사

의 이용: 박정희 체제의 전통문화정책｣, �사회과학연구� 7집(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소, 1998); 최연식, ｢박정희의 ‘민족’ 창조와 동원된 국민통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8집 2호(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7); 권오헌, ｢역사적 인물의 영웅화와 기념의 문화

정치｣, 고려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2010) 등이 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념 방식

에 대해서는 권오헌, 위의 논문, 9�10쪽 참조.

40) ‘10월 유신’ 헌법개정안 투표를 앞두고는 “10월의 유신은 김유신과 같아서/조국통일 

되듯이 남북통일 이뤄요/ ……”와 같은 동요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허련화, ｢김동리

의 장편역사소설 <삼국기>와 <대왕암>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1집(한국현대

문학회, 2010), 414쪽.

41) 대통령비서실, 앞의 책(1970), 50�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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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을 이룬 시기 중 하나로 언급했고, 1976년에 박정희가 직접 작사·작

곡한 것으로 알려진 <나의 조국>의 3절 가사42)처럼 새마을정신과 연결시

키기도 하였다. 

5. 관광산업의 육성

1970년대 박정희의 문화정책의 두 번째 특징은 관광을 주요한 국가산업

으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1961년에 제정된 ｢관광사업진흥법｣에 관광의 

주요한 목적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와 

있듯이 이미 관광산업이 외화획득의 좋은 수단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는 수출지향적인 경제정책하에서 노동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

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도로 

건설과 관광코스 개발, 식당과 숙박시설 같은 제반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관광산업은 매번 다른 산업들에 우선순위가 뒤처져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 개통(1970년)으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 범위가 

확장되었고, 경제성장과 함께 관광은 대중적인 것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여기에 베트남파병 군인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

획(1972�1976년)에 무역외수입의 증대를 위한 방법으로 관광시설을 

확충·개선하여 외국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계획43)을 세우는 등 관광산

업을 중요한 국가산업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박정희는 관광정책을 국가 

중심의 근대적 통합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행정의 일환으로 보았고44), 

관광산업을 외화가득률이 높은 산업으로 인식하여 문화재 보존과 외화획

득을 병행해 이루고자 하였다.45)

결론적으로 박정희는 주체적 민족사관으로의 전환과 외화획득의 방법, 

북한과의 체제 경쟁 속에서 국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일의 비전을 

42) 박정희 작사·작곡의 <나의 조국> 3절 가사

삼국통일 이룩한 화랑의 옛 정신을 /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 영광된 새 

조국에 새 역사 창조하여 /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43) 대한민국 정부,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2�1976)｣(경제기획원, 1971), 108쪽.

44) 인태정, ｢한국 근대 국민관광의 형성과정�박정희정부 시기의 국가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28호(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6), 370쪽.

45) 《경향신문》, 1972년 11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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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라의 고도 경주를 관광산업으로써 

육성·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신라의 역사와 문화재 복원 및 역사적 

인물의 성역화 작업은 1970년대 박정희의 역사관과 문화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경주관광종합개발

1. 경주관광종합개발의 시작

경주관광종합개발이 언제 구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두 개의 의견이 

있다. 하나는 박정희가 1971년 6월 포항제철소 고로화입식에 참석했다가 

상경길에 들른 경주에서 허물어져가는 불탑과 불상, 관리되지 않는 고분

군(群)을 보면서부터라는 것이다.46) 같은 이야기를 경주개발에 참석한 

많은 담당자들 역시 하고 있지만47)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다. 

포항제철 고로화입식은 1973년 6월 8일에 진행되었는데 이날의 고로화입

식은 당시 포항제철 사장인 박태준(朴泰俊)이 주관하였다. 박정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1973년 7월 3일에서야 포항제철을 방문하였

다.48)

또 다른 의견은 1971년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참여했던 정재훈

(鄭在鑂)의 회고로,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은 계획안이 작성되기 2년 

전부터 준비되었다는 것이다.49) 이 주장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 1969년 

경주시에서 ｢관광개발기본계획｣50)이라는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었고

1970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역시 경주시에서 측량과 설계를 

진행했는데, 이 자료들이 정재훈이 참여한 1971년의 ｢경주관광종합개발

계획｣에 그대로 반영되었다.51) 그러므로 정재훈의 회고와 경주시에서 

작성한 두 자료의 연관성을 종합해볼 때 최초의 경주종합개발계획은 

46) 《매일신문》, 2006년 10월 14일자.

47) 경주개발동우회, �그래도 우리는 신명바쳐 일했다�(고려서적, 1998), 91쪽.

48) 포스코 박물관에 연락하여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였다.

49) 한국고고학학회 엮음, �일곱 원로에게 듣는 한국 고고학 60년�(사회평론, 2008), 407쪽.

50) 경주시, ｢관광개발기본계획｣(경주시, 1969).

51) 경주개발동우회, 위의 책,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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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관광개발기본계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52), 이것이 2년 

후에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으로 완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경주고도

개발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52) 임원현·황오기의 논문(1995) 역시 1969년에 만들어진 ｢관광개발기본계획｣(1969)을 

경주관광개발의 시초로 보고 있다.

그림1�박정희가 친필로 작성한 지시사항과 경주관광코스(｢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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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6월 12일 박정희는 경주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지시한다. 이 

지시에 따라 정소영(鄭韶永)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단장으로 한 관광

개발계획단이 발족되었고, 6월 15일에는 실무작업반이 구성되어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계획단은 국내 및 일본관광협회 관계자들의 자료를 

참고하여 지시를 받은 지 한 달 만인 7월 13일에 계획서를 완성하여 

7월 16일 박정희에게 보고한다. 이 계획서가 바로 ｢경주관광종합개발계

획｣이다. 이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박정희는 “우선 꼭 해야 할 

것, 뒤로 미루어두었다가 어느 시기에 재정 형편을 봐가면서 해도 될 

것,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할 것 등으로 분류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53)고 언급하며 “신라고도(新羅古都)는 웅대(雄大), 찬란(燦爛), 

정교(精巧), 활달(豁達), 진취(進取), 여유(餘裕), 우아(優雅), 유현(幽玄)의 

감(感)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재개발할 것”과 ① 개발 대상 지역 지정, 

② 각 지구별 세부계획 및 문화재·사적의 보수, ③ 경주시 도시계획과 

④ 도로개발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의 수정사항을 5페이지에 

걸쳐 직접 친필로 작성하여 지시하였다(그림1).

경주관광종합개발의 기본계획은 당시 경주 시가지를 중심으로 구정(九政) 

및 동방(東方)지구를 부도심으로 하고, 보문호 일대를 신도시로 개발하는 동시에 

13개 사적지구(① 토함산지구 ② 무령왕릉지구 ③ 남산지구 ④ 미추왕릉지구 

⑤ 낭산지구 ⑥ 괘릉지구 ⑦ 명활산지구 ⑧ 오릉지구 ⑨ 월성지구 ⑩ 김유신장군묘

지구 ⑪ 황룡사지지구 ⑫ 문무대왕지구 ⑬ 금강산지구)를 정비하며, 이들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특히 이 개발계획의 핵심은 보문단지

로, 48만 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보문호 주변에 관광호텔과 종합관광센터를 

비롯한 골프장, 어린이공원, 유스호스텔, 낚시터, 케이블카, 전망대, 휴게소

를 건설하는 동시에 유흥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세워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

여 관광수입을 얻고자 하였다. 

박정희는 경주개발에서 보문단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54) 그래서 

보문유원지를 특정구역화하고 외국인을 위한 쇼핑센터를 면세물품 판매

업으로 지정하여  외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주었다. 또한 

관광객이 선택하여 관광할 수 있는 표준 관광코스도 마련하였다(그림2). 

53) 경주개발동우회, 앞의 책, 328쪽.

54) 보문관광단지를 구상하고 기본계획을 작성하던 팀은 청와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대

만, 홍콩, 일본 등을 답사하기도 하였다. 경주개발동우회, 위의 책, 94�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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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경주 관광코스 55)    

박정희는 포항제철을 시찰하거나 진해의 해군사관학교를 다녀올 때면 

경주 보문단지에서 숙박하였다. 특히 보문단지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

렀던 1979년에만 네 번 방문했으며56), 10·26 사건이 일어나기 2주일 

전에도 외교사절들과 함께 보문단지 컨벤션센터에서 리셉션을 열고 

골프를 치기도 하였다. 

경주종합개발 기간은 1972년부터 1981년까지 총 10년으로 잡았다. 

우선 1단계의 5년(1972�1976년)은 경주시의 기반시설과 사적지구 정비

55) 청와대 관광개발계획단,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건설부, 1971), 146쪽의 그림1에 박

정희가 그린 경주 관광코스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56) 한국여행신문사특별취재팀, �한국관광 50년 비사�(한국여행신문사, 1999), 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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雁鴨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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飽石亭

三體石佛

三陵

鷄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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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陵

浦港

瞻星臺

경주
인터체인지

N

4時間 A코스

4時間 B코스

1日(8時間) 코스

2日(12時間) 코스

4時間 코스

A코스 : 五陵�瞻星臺�月城�博物館�佛國寺�石窟庵

B코스 : 五陵�飽石亭�三體石佛�武烈王陵�鷄林�月城�雁鴨池�芬皇寺�博物館�

佛國寺�石窟庵

1日코스(8時間 코스)

五陵�飽石亭�三體石佛�武烈王陵�瞻星臺�鷄林�月城�雁鴨池�芬皇寺�博物館�

佛國寺�石窟庵

2日코스(12時間 코스)

五陵�飽石亭�三體石佛�三陵�武烈王陵�金庚信將軍墓�味 王陵�瞻星臺�鷄林�

月城�雁鴨池�皇龍寺址�芬皇寺�博物館�佛國寺�石窟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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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2단계의 5년(1977�1981년)은 정비된 기반기설

을 바탕으로 하여 경주를 문화관광도시로 변모시키고자 하였다.57) 10년

간의 경주관광종합개발을 통해 변화하게 될 경주의 미래상은 국제관광

도시로의 탈바꿈이었다. 또한 관광사업의 발전으로 인해 고용증대가 

이루어지고, 토산품 생산업이나 상업 등 관련 산업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국제관광도시로의 경주가 국내의 다른 

관광자원 개발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58)

2. 경주개발 자금 마련

경주를 관광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재원 

마련이었다. 이를 위해 계획 초기부터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 

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차관 도입을 준비하였

다. 정부는 1969년의 ｢관광개발기본계획｣과 1970년의 도시 재정비 계획

을 바탕으로 IBRD에 평가조사단을 요청했고, Philip Glaessner를 단장으

로 한 IBRD 조사단이 경주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였다.59) 그리고 IBRD 

차관을 통해 경주를 개발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적중하였다. 

1970년대 들어 IBRD에는 관광사업을 담당한 부서가 만들어졌다. 경주

개발계획을 작성 중이던 1971년 6월 IBRD는 처음으로 유고슬라비아의 

베빈쿡(현재의 크로아티아 바빈쿡) 관광사업에 대하여 2천만 달러를 현금

차관 방식으로 공여하였다. 베빈쿡 관광사업은 관광호텔과 식당 및 

주택사업으로, 총 사업비 4,290만 달러 중 46%에 해당하는 차관을 IBRD로

부터 지원받았다.60) 61)

정부는 IBRD가 관광사업에 대해 큰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일찍이 주목하고, 경주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IBRD를 통해 조달이 

가능하다고 예상하였다. 그래서 베빈쿡 관광사업을 참고하여 IBRD에 

57) 청와대 관광개발계획단, 앞의 계획서, 26쪽.

58) IBRD로부터 받은 차관 금액 중 25만 달러는 제주도를 개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비로 

사용하였다. 대통령비서실, �경주관광종합개발 세계은행 차관협의 결과보고�(1973. 

11), 3쪽.

59) 경주개발건설사무소, �경주관광종합개발사업지�(건설부, 1979), 21쪽.

60) 청와대 관광개발계획단, 앞의 계획서, 135쪽.

61) 위의 계획서,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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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할 차관 금액을 2,394만 달러(89억 7,700만 원)로 책정하였다. 이 

금액은 경주관광개발에 필요한 총 공사비 288억 1,800만 원의 3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도로, 상하수도, 관광시설, 사직지구정비에 소요될 

총비용 225억 7,100만 원의 40％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을 건설하기 위해 재무부가 IBRD에 요청한 차관액이 3,030만 

달러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한국정부의 차관요청을 받은 IBRD는 Vera를 단장으로 한 아홉 명의 

평가조사단을 1973년 4월 8일에 한국에 파견하였다. 4월 29일 출국하기까

지 평가조사단은 20여 일에 걸쳐 서울과 경주 현지를 오가며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마친 조사단은 지원할 차관규모를 2,160만 달러로 

예상하고, 보문호 주변에 3,000실 정도의 호텔과 부대시설들을 건설할 

것을 주문하였다.

평가조사단의 예비조사 후 같은 해 11월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

에서 경주개발을 위한 IBRD와의 차관협정을 위한 최종 협의가 진행되

었다. 이 협의에서 IBRD는 차관집행기구로서 경주관광기구(Kyungju 

Tourism Agency: KTA) 설치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경주관광기구를 통해 

경주관리사무소에서 건설하는 보문지구 시설의 운영 및 유지를 담당하고, 

관광객 숙박시설 및 기타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정책의 수립 및 

수행을 맡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투자 활동을 유도하여 호텔 종업원을 

훈련시키는 계획과 민간호텔업자의 고용정책에 관한 규제를 정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차관이 경주시의 관광지구를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수혜가 균등하게 가도록 하여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62) 마지막으로 ① 보문호 근처에 덕동댐 건설, ② 경주시 

구분별

사업별

차관소요액 내자소요액 계

금액 % 금액 % 금액 %

총계 23,940(8,977) 31 (19,841) 69 (28,818) 100

도로사업

상하수도사업

관광시설사업

사적지구 정비사업

8,000(3,000)

1,600  (600)

10,340(1,500)

4,000(8,977)

43

18

46

39

(3,898)

(2,697)

(4,656)

(2,343)

57

82

54

61

(6,898)

(3,297)

(8,533)

(3,843)

100

100

100

100

계 23,940 40 (13,594) 60 (22,571) 100

총 내자사업 (6,247) 100 (6,247) 100

표1�정부에서 예상한 차관규모(단위: 천 달러, ( )는 백만 원)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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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시설의 정비, ③ 보문지구 및 인근지역의 전기시설 마련, ④ 

보문지구 개발 도로 정비를 언급하면서 평가조사단의 예상금액인 2,160

만 달러보다 340만 달러 늘어난 2,500만 달러의 차관 지원을 결정하였

다.63)

이런 IBRD의 요구조건과 증액된 차관 제시에 박정희는 계획의 집행과 

운영을 담당할 경주개발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박정희는 건설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무부·농림부·교통부·문공부 장관을 위원으로 한 

경주개발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경주개발위원회는 경주종합개발계획의 

세부집행 계획 수립, 연차별 계획의 조정, 예산확보, 집행상의 문제점 

해결 및 정기적인 추진 현황 확인 등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집행기구로서 

건설부장관 직속에 경주개발공사사무소를 설치하여 도로, 치수, 상하수

도 등의 사업과 기타 사적지 정비, 관광시설사업, 경지정리, 전신, 전화, 

철도, 전기 등의 사업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특히 각 사적지구의 문화재 

감시업무에 특별인원을 배치하였다.64)

차관 이외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경주시, 민간자본

이 공동으로 부담할 것을 합의하였다. 조림(造林), 공항, 철도, 전신 

및 전화사업, 사적 보수·정비는 중앙정부가 재원을 부담하여 진행하고, 

경주시는 도시공원 조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관광호텔과 같이 

수익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호텔 옆에 건설하기로 한 골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도록 했는데, 이는 차관으로 건설할 경우 국민여론이 

좋지 않고, 국회 예산심의에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었다.65) 이렇게 

하여 경주관광개발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금액 2억 8,818만 원 중 

중앙정부가 1억 4,333만 원(50％)을, 지방정부가 6,954만 원(24％)을 

부담하고, 나머지 7,531만 원(26％)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충당하기로 

하였다.66)

62) 재무부, ｢경주관광개발사업을 위한 IBRD 차관 협정 체결｣(1973), 153�154쪽. 

63) 대통령비서실, 앞의 계획서(1973. 11), 1�3쪽.

64) 청와대 관광개발계획단, 앞의 계획서, 138쪽.

65) 대통령비서실, ｢경주관광종합개발 IBRD 평가조사 결과보고｣(1973. 5), 2쪽.

66) 청와대 관광개발계획단, 위의 계획서,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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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새로운 역사 만들기

1. 문화재 발굴과 복원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된 경주고도개발사업은 관

광산업 육성을 통한 외화획득이라는 경제적인 목적이 강조되었지만 

박정희는 문화재 보존과 외화획득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그래야만 우리의 전통문화를 빛내고 민족의 주체성을 드높이며 

국민들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67)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이 진행되는 와중에 문화재의 보존과 외화획득

을 병행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경주에서 발생한다.

박정희는 경주개발의 일환으로 고고학자들에게 경주에서 가장 큰 

무덤인 황남동 98호분을 발굴하라고 지시하였다. 하지만 1971년에 공주 

무녕왕릉 발굴이 졸속으로 진행된 전례가 있었고, 발굴만이 능사가 아니

라는 판단에 고고학계는 발굴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를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었던 고고학자들은 대안으로 98호분 앞에 있는 

작은 무덤(황남동 155호분)을 시범적으로 발굴할 것을 제안하였다.68)

98호분을 발굴하는 대신 그 앞에 있는 155호분을 발굴해 별다른 유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98호분 발굴을 중지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

다. 

이렇게 해서 1973년 4월 6일부터 황남동 155호분 발굴이 시작되었다. 

박정희는 이 고분을 발굴하기 시작할 때부터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7월 3일에는 발굴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발굴단원들에게 금일봉을 하사하

고, 금관이 나오는지 여부를 묻곤 하였다.69) 그리고 8월 23일 155호분에서 

금관을 비롯한 수천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발굴된 유물들 중 눈에 

띄는 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작나무에 하늘을 날아오르는 말을 채색한 

그림(천마도)이었다. 이렇게 발굴된 고분이 바로 천마총(天馬塚)이다. 

결국 학계의 바람과는 다르게 천마총 발굴의 대성공으로 인해 98호분 

67) 《경향신문》, 1972년 11월 3일자.

68) 《중앙일보》, 2011년 6월 7일자.

69) 한국고고학학회 엮음, 앞의 책, 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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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결국 발굴하게 되었고[이 98호분이 황남대총(皇南大塚)이다] 여기서

도 수많은 신라의 유물이 출토되었다.70)

출토된 유물에 관심이 많았던 박정희는 발굴한 유물뿐만 아니라 고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관람객들이 고분 속을 직접 들어가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해71) 고분을 하나의 관광수입원으로 만들었다. 또한 

천마총 발굴에 대한 6시간짜리 기록 다큐를 제작해 해외로 보내기 등 

경주와 신라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72)

경주의 신라유적 발굴은 고분에서 그치지 않았다. 1979년 1월 4일에는 

황룡사(皇龍寺) 발굴현장을 방문한 후 “조사 완료 후 신라시대의 특색 

있는 담장을 고증하여 쌓고 담장 안의 사찰 유구를 그대로 두되 9층 

목탑은 복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콘크리트로 세우는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지시를 내렸다.73)

그러나 문화유적 복원에 대한 박정희의 관심은 시행착오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1970년대 들어 새로운 복원기술들이 문화재 관리에 적극 반영되

었는데74) 특히 1969년 광화문 복원에 처음 도입된 콘크리트 공법은 

경주 남산에 건립된 통일전(統一殿)에 그대로 사용되었다. 당시 일본 

교토[京都]의 사천왕사를 시작으로 북한, 중국 역시 콘크리트로 문화유적

을 복원하는 추세였다. 복원에 필요한 나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적

인 이유도 있었지만 당시 콘크리트가 문화재 복원에 적극적으로 활용된 

이유는 콘크리트로 복원할 경우 다른 재료보다 수명이 오래갈 것이라는 

박정희의 개인적인 판단에서였다.75) 박정희는 복원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을 통일전 건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앞으로 다른 곳에 짓는 옛 

70) 1970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도 신라유적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유적들이 발굴되었는데 특히 경주�부산 간 구간에서 신라의 유적

들이 대량 발굴되었다. 그러나 유적 발굴은 고속도로 건설을 지체시켰고, 발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박정희는 

도로건설 공사비에 발굴비를 포함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1972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에 건설 및 시설공사의 시행청과 시행자가 발굴 경비를 다 부담하도록 법제화하였다. 

한국고고학학회 엮음, 위의 책, 413쪽.

71) 최보식, ｢‘신라의 왕릉 황남대총’ 특별전…… 36년 전 발굴했던 김정기翁｣, 《조선일보》, 

2010년 9월 13일자.

72) 한국고고학학회 엮음, 위의 책, 433쪽.

73) 조유전, �발굴이야기�(대원사, 1997), 211쪽.

74) 1970년대 반영된 새로운 기술은 ① 기와의 개량, ② 콘크리트 공법의 도입, ③ 단청의 

개발, ④ 약품과 재료의 개발이다. 문화공보부, 앞의 책, 305�307쪽.

75) 《중앙일보》, 2011년 5월 10일자; 《경향신문》, 1974년 6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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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들은 모두 통일전을 기준으로 할 것을 당부하였다.76) 그러나 박정희

가 제시한 복원은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엄격한 의미에서의 복원이 

아니었고, “신라고도는 웅대, 찬란, 정교, 활달, 진취, 여유, 우아, 유현의 

감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재개발할 것”과 모순되기도 하였다.77)

2. 통일전과 화랑의 집

박정희의 경주개발은 문화재에 대한 발굴 및 복원에 그치지 않고 

신라의 역사인물에 대한 성역화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경주에 

세워진 통일전이다. 통일전 건립은 1974년 6월 10일 낙성대 정화사업 

준공식에 참석한 박정희가 역사상 최초의 통일을 이룬 신라의 삼국통일에 

기여한 위인들의 유적을 조성하라고 윤주영(尹冑榮) 문화공보부 장관에

게 지시하면서 시작되었다.78) 1974년 11월 8일 박정희는 김유신(金庾信)

과 더불어 태종무열왕(太宗武烈王), 문무왕(文武王)까지 포함한 세 명을 

모실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통일전을 설립할 부지는 경주 남산 화랑의 

집 근처로 확정하였다. 

1976년 4월 22일 공사를 시작해 1977년 9월 7일에 건립된 통일전은 

총 6억 4,9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79) 본전인 통일전에는 신라의 

삼국통일에 커다란 공헌을 한 태종무열왕, 문무왕, 김유신의 영정80)을 

모셔놓았고, 본전을 둘러싼 회랑에는 신라시대에 대한 기록화 8폭81)을 

전시해놓았다. �문화공보30년�에는 통일전 건립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자주통일을 위한 오늘날 우리 겨레의 소망을 담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신적 지주로 삼은 뜻에 있다. 둘째로는 통일전의 조성은 과거에 세워진 유적의 

76) 《경향신문》, 1977년 9월 7일자.

77) 현대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와 시멘트로 유적을 복원하는 것에 대해 당시 언론에서도 

“신라시대에는 시멘트가 없었다”, “날던 새가 부딪쳐 죽은 솔거(率居)의 황룡사 소나무 

벽화를 잘못 손질해 그림의 진가를 떨어뜨린 어리석은 중”이라며 비판하였다. 《동아일

보》, 1977년 8월 24일자.

78) �경주관광종합개발사업지�에는 낙성대 준공식이 7월로 나와 있으나 6월 10일이 정확

한 날짜다.

79) 경주개발건설사무소, 앞의 책, 540쪽.

80) 태종무열왕과 문무왕 영정은 김기창 화백이, 김유신 장군 영정은 장우성 화백이 그렸다.

81) 8폭의 그림은 삼국통일 과정의 중요 사실을 그린 것으로 오승우 화백이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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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나 복원이 아닌 이 시대의 발전상과 기술을 동원하여 새로 조성된 창조적 

문화유적인 점에 있다. 셋째로는 통일전을 조성함에 있어 종래의 단청 수법(手法)을 

벗어나 품위 있고 우아하면서도 소박·간결한 미색단청을 처음으로 실시하였는바 

이는 전통문화의 소극적 보존으로부터 벗어나 적극적인 계발을 이룩하려는 노력의 

한 성과인 것이다.82)

박정희는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뉘어 북한과 체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과거 남한 세력이었던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을 기념하는 통일전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이를 성역화함으로써 남한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

하고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이고자 하였다. 

통일전에 대한 박정희의 지대한 관심과 애정은 경내 곳곳에 잘 나타나 

있다. 본전인 통일전까지 가기 전에 세운 문의 이름을 삼국통일로 나라를 

‘흥하게 한 신라의 옛일에서 따고, 줄기차게 뻗어가는 새 한국의 국력을 

상징하는 문’이라는 뜻의 흥국문(興國門)과 ‘오늘의 조국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지니고 본전을 들어간다’는 뜻의 서원문(誓願門)으로 지었다.83)

통일전의 현판 글씨를 박정희 본인이 직접 썼으며, 태종무열왕릉비를 

고증하여 삼국통일비를 세웠다. 또한 문화재 전문가를 일본의 나라[奈良]

로 파견해 신라와 동시대 건물을 참조해 통일전을 짓도록 했으며, “앞으로 

다른 곳에 짓게 되는 옛 건물들은 모두 통일전 본전을 기준으로 하도록”84)

지시하였다. 

주체적 민족사관을 부각시키고 통일의 정통성을 획득하기 위한 박정희

의 ‘새로운 역사 만들기’는 정신수련기관의 설립에서도 나타났다. 박정희

는 국민들에게 신라의 역사인물들의 삶과 정신을 내면화시키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충성심을 동원함으로써 국민들을 국가와 연결시키고자 

하였다.85) 또한 민족의 문화적 전통을 되살리고 국민정신을 함양하며 

국난극복의 슬기를 배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86) 박정희는 경주에 화랑의 

집을 건립해 삼국통일을 이룬 신라의 인물과 화랑도를 하나로 묶고, 

그 정신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82) 문화공보부, 앞의 책, 289쪽.

83)《경향신문》, 1977년 9월 7일자.

84)《경향신문》, 1977년 9월 7일자.

85) 권오헌, 앞의 논문, 13쪽.

86) 문화공보부, 위의 책, 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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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경주 남산 통일전(좌)과 박정희가 쓴 현판 글씨(우)

박정희는 화랑도를 “훌륭한 선배나 동료 화랑을 중심으로 집결되어 

낭도(郎徒)를 이루고, 그 낭도는 국민군의 사단 혹은 연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 큰 전공을 세운 국민적인 군사운동”87)으로 보았다. 또한 “우리

의 고유 신앙과 불교의 호국사상이 합류되어 주조(主潮)를 이룬 자주의 

정신이자 진취의 기상이라 말하며, 이것이 바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88)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화랑의 정신을 보여준 

인물로 신라와 백제가 싸우던 황산벌에서 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가 전사한 

관창과 싸움에 나가 노복의 간권(諫勸)으로 살아온 원술랑을 꾸짖고 

다시 보지 않겠다고 한 김유신의 부인인 지소(智炤)를 언급하였다.89)

통일전에서 1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경주 남산 기슭에 위치한 

화랑의 집은 1970년 11월 3일 건립계획이 확정되어, 1973년 5월 30일 

준공·개원되었다. 화랑의 집은 3만 6천여 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에 35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곳에

서 한 기수에 300명가량의 학생들이 입교하여 3박 4일 동안 교육을 

받았다. 화랑의 집에서의 교육은 하루 16시간에 걸친 강행군으로, 교육 

내용은 화랑의 수련법, 화랑정신, 무술연마, 예절생활, 야영, 등산법, 

봉사활동 등의 12개 부문이었다.90)

새벽 6시 기상과 함께 화랑체조로 시작하여 오전 8시부터 강당에서 

화랑정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태권도, 궁도, 씨름과 행군 

야영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여기에 경주 일대의 문화재와 사적 등을 

답사하는 등 매우 빡빡한 스케줄로 채워졌다. 특히 교육기간 동안 교육생

87) 박정희, 앞의 책(1971), 14쪽.

88) 위의 책, 15쪽.

89) 위의 책, 14쪽.

90) 《동아일보》, 1973년 7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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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상 및 취침 시간은 정해져 있고, 교육시간에 지각은 절대 허용되지 

않았으며, 행동과 복장은 단정해야 했다. 화랑의 집 교육이 얼마나 고되고 

엄격했던지 당시 한 교육생은 “자유시간이 거의 없어 한 방 친구들끼리 

인사조차 나눌 시간이 없어 섭섭하다”91)고 말할 정도였다. 화랑의 집 

교육대상자는 경상북도의 학생들에서부터 시작하여 차츰 전국의 학생들

과 사관생도들에게까지 확대되었고, 매년 열리는 전국소년체전 성화를 

화랑의 집에서 채화하여 스포츠에까지 화랑의 정신을 불어넣고자 하였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1970년대 진행된 경주고도개발사업의 목적과 

추진 과정을 살펴보았다.

박정희는 한국의 과거 역사를 타파해야 할 인습으로 보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근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은 박정희의 역사관은 1970년대에 들어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역사적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 주체적 민족사관으로 전환하게 된다. 역사관의 

전환에는 경제개발의 성공에 따른 자신감과 남북한 간의 체제 경쟁에서 

이기고자 했던 의지가 담겨 있다. 두 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은 자기긍정의 명분을 제공했고, 남북한 간의 체제 경쟁은 통일에 

대한 정당성 획득 경쟁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1970년대 박정희의 변화된 역사관의 중심에는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역사와 인물들이 있었다. 신라의 삼국통일과 찬란한 문화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역사이며, 화랑도는 자주와 민주, 통일과 

평화를 상징하는 한민족의 민족정신으로 승화되었다. 또한 남북한의 

체제 경쟁 속에서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의 강조와 화랑정신의 계승은 

박정희로 하여금 통일의 정당성을 획득하도록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 

이렇듯 민족정신 고취 및 통일의지 고양이라는 목적 아래에서 수립된 

것이 경주고도개발사업이다. 

91) 《동아일보》, 1973년 7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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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주고도개발사업을 추진할 당시 상황은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철수를 시작한 시기로, 베트남 특수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산업

은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었다. 박정희는 경주의 문화유적과 

관광을 결합시킴으로써 적극적으로 외화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주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했고, IBRD로부터 차관을 도입해 보문단

지를 설립하는 등 새로운 경주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경주고도개발사업은 갑작스런 박정희의 죽음과 함께 중단되었

다. 1981년까지로 예정된 경주고도개발사업은 이후 진행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박정희 사후 경주는 왜 더 

이상의 발전을 하지 못한 것일까?

첫째, 경주개발에 담겨 있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다. 경주개발고도사업

은 철저히 박정희 개인의 생각과 의지의 산물이다. 신라역사와 전통문화 

육성이 박정희 개인적 선호와 정치적 목적에 맞춰 선별적으로 이루어지

고92), 박정희 개인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만큼 이후 대통령과 정부가 

그만큼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 지속될 수 없었다. 또한 박정희가 

추진했던 사업으로 각인된 경주고도개발사업을 지속하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전통문화를 개발하고 다른 문화유적을 발굴하는 편이 유리하였

다. 결국 새로이 들어선 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필요한 새로운 

전통문화정책을 찾고자 하였다. 박정희 이후 집권한 전두환은 쿠데타를 

통한 정권 획득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문화정책 및 성역화 사업의 

목적은 같았으나 그 방법이 달랐다. 역사적 인물 중 군인에 대한 성역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박정희와 다르게 전두환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성역화 사업93)과 제주도관광사업에 집중하였다. 

둘째, 개발방법의 잘못 때문이다. 박정희는 고증을 통해 철저히 당시의 

유적을 복원하기보다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모든 문화재를 획일적으로 

복원하였다. 전문가의 반대의견을 무릅쓰고 전통적인 방식의 복원이 

아닌 현대의 기술과 재료를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유물을 발굴하고 

유적을 복원함으로써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였다.94)

92) 최연식, ｢박정희 시대 근대화 담론 속의 전통: 전통의 선별과 강조｣, �전통과 현대�

22호(2005), 42쪽.

93) 은정태, 앞의 논문, 276쪽.

94) 경주개발동우회, 앞의 책, 56�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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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고도개발사업 속에서 박정희는 자신의 역사관을 국민들에게 불어

넣고자 ‘새로운 역사 만들기’를 시도하였다. 신라의 고분을 발굴하고 

출토된 유물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신라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에게 통일 의지를 주입시키고자 신라의 

삼국통일에 기여한 인물들을 기리는 사당인 통일전을 세우고 성역화하였

다. 그리고 화랑의 집 건립을 통해 화랑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했으며, 학생들에게 교육시킴으로써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박정희의 ‘새로운 역사 만들기’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인식·수용되고, 그러한 노력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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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 글은 1971년부터 박정희에 의해 추진된 경주고도개발사업을 살펴보

고 있다. 1960년대 박정희는 우리의 역사를 타파해야 할 인습으로 보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근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박정희의 

역사관은 1970년대에 들어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역사적 유산을 자랑스럽

게 여기고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부정적 역사관에서 긍정적 역사관으로 바뀐 이유는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남북한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였다. 

1970년대 박정희의 전환된 역사관의 중심에는 신라가 있었다. 신라의 

삼국통일과 찬란한 문화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역사가 되었고 

화랑도는 자주와 민주, 통일과 평화를 상징하는 한민족의 민족정신으로 

강조되었다. 또한 분단 상황이 남한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통일의 정당성이 필요할 때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의 강조와 그 정신의 

계승은 박정희로 하여금 정당성 획득의 기반이 되었다. 박정희의 경주고

도개발사업은 민족정신 고취 및 통일의지 고양이라는 목적 아래에서 

수립된 것이고, 이는 1970년대 들어서 전환된 박정희의 역사인식에 

기댄 바 크다. 

경주고도개발사업을 추진할 당시의 상황은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철수를 시작한 시기였고, 베트남 특수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산

업은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경제개발은 경주의 문화유적과 

관광을 결합시킴으로써 외화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주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IBRD로부터 차관을 도입해 보문단지를 설립하는 

등 새로운 경주의 모습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박정희의 갑작스런 죽음으

로 인해 경주고도개발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미완성에 그치고 

만다.

경주관광개발과 더불어 박정희는 자신의 역사관을 국민들에게 불어넣

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역사 만들기’를 시도하였다. 신라의 고분을 

발굴하고 출토된 유물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통일의 

정당성과 정권의 정통성을 동시에 획득하고자 하였다. 또한 박정희는 

신라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에게 통일 의지를 주입시키

고자 신라의 삼국통일에 기여한 인물들을 기리는 사당인 통일전을 세우고 



성역화하였다. 그리고 화랑도를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 화랑의 집을 

건립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시킴으로써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으로 만들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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